
문화 :  영화

‘수상한 그녀’ 한·중·일 감독 좌담

“시골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, 이렇게 전세계로까지 뻗어갈 거라곤 생각 못했죠.”

19일 서울에서 열린 ‘유쾌한 한·중·일 무비토크-영화 ‘수상한 그녀’로 보는 한·중·일의 공통성과 다양성’ 좌담회에서 ‘수상한 그녀’를 만든 황동혁

감독이 이렇게 운을 뗐다. 어느 날 스무 살로 돌아간 70대 할머니 오두리(심은경)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2014년 865만 관객을 모으며 국내에서

크게 흥행했고,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·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서 리메이크되며 ‘꽃할매 열풍’을 일으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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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주리 기자  구독

여성 주인공을 원톱으로 내세워 경이로운 흥행 기록을 세운 ‘수상한

그녀’ 포스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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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 한국영화사상 가장 성공적인 원소스멀티유즈 콘텐트로 꼽힌다. 단순히 판권을 파는 것이 아닌,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거친 덕이다.

공동제작으로 한국측의 영향력을 확보한 것도 특징. 이날 좌담회에선 현지화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세 감독의 이야기가 펼쳐졌다.

중국 버전 ‘20세여 다시 한 번’을 만들어 1200만 관객을 모아 한·중 합작영화 흥행 최고 기록을 세운 레스티 첸 감독은 ‘이야기의 힘’에 주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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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동혁 감독

‘수상한 그녀’는 처음부터 중국판 제작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

프로젝트로 대성공을 거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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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“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유일한 작품일 정도로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”며 “중국은 무척 넓어 지역마다 문화가

다름에도 분명 공감을 일으킬 거란 믿음이 있었다”고 밝혔다.

일본판을 연출한 미즈타 노부오 감독 또한 “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, ‘인생을 다시 스무 살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’ 하는

판타지 등 누구나 공감할 보편적인 이야기”라고 말했다. 황 감독은 “영화를 만들면서 점차 이 이야기가 특히 가족애가 강한 아시아에서 통할 수

있겠구나 싶었다”며 “주인공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날 보게 되는 배우의 사진을, 한국 배우에서 오드리 햅번으로 바꾼 것도 해외 시장을

감안해서였다”고 털어놨다.

관건은 이야기의 핵심 줄기는 그대로 두되 세부 가지를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바꾸는 일이었다. 원작에서 오두리가 옛 한국 가요를 부른다면,

중국판에서는 그곳의 ‘국민 가수’ 덩리쥔의 노래가 나오는 식이다. 첸 감독은 또 “중국에선 ‘1가구 1자녀’ 정책 때문에 원작에서처럼 남매를 등장시킬

수 없어 고심 끝에 쌍둥이로 설정했다”며 ‘중국화’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. 원작과 여러 리메이크작이 모자 관계를 그린 데 비해, 일본판이 모녀 관계로

바뀐 것도 ‘현지화 전략’의 하나다. 노부오 감독은 “일본에선, 영화에서처럼 싱글맘이 많은 데다 대부분 관객이 여성이다. 모녀 관계가 더욱 감동을

줄 것이라 봤다”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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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스티 첸 감독

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타베 미카코가 주연을 맡은 일본판.

코미디 감각이 돋보였다.

미즈타 노부오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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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 E&M 영화사업부문 정태성 대표는 “‘한국 스토리의 매력’에 각국의 문화를 녹여 그곳의 인기 배우로 영화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을

것이란 생각에서 시작된 일”이라며 “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을 넘어 전략적 세계화가 필요한 때에, 제대로 성공한 사례라 매우 뜻깊다”고 말했다.

한편 ‘수상한 그녀’의 베트남판 ‘내가 니 할매다’는 올 초 베트남 영화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며, 태국판과 인도네시아판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. 또

2018년 개봉 예정으로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 제작도 확정됐다. 이로써 ‘수상한 그녀’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, 일본어 등 총 8개 언어로

제작되는 세계 최초 영화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.

임주리 기자 ohmaju@joongang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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